
Murakami Takashi

해외 ARTIST 무라카미 다카시
1962년생 일본

2024 / 05 / 16

<727 DRAGON> 알루미늄 프레임, 캔버스에 아크릴릭 300×450cm 2018

무라카미 다카시는 199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 문화의 
영향이 반영된 ‘재패니즈 팝’을 대표하는 작가다. 특히 
‘수퍼플랫’이라는 새로운 미학적 용어를 제시하고 2000년 
로스앤젤레스현대미술관에서 동명의 전시를 기획하는 등 
일본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섰다. ‘수퍼플랫’이란 
애니메이션이나 피규어의 왜곡된 평면성과 장식성이 이미 일본 
근대 회화나 조각에서부터 상당 부분 차지했음을 인식, 이를 
중심으로 일본의 전통과 현대의 미의식을 통합함으로써 서구에는 
없는 독자적인 조형 양식으로 내세운 전략적인 용어이다. 
무라카미는 1996년 ‘히로뽕(지친 영웅)’ 팩토리를 설립했고, 
2001년 ‘카이카이 키키’ 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꿨다. 앤디 워홀 
식의 현대판 팩토리인 카이카이 키키는 일본과 미국에서 100여 
명 이상의 미술가를 고용해, 게이사이아트페스티벌 등 신진 작가 
육성 및 매니지먼트, 아트 상품 개발과 판매,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루이비통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멀티컬러 계열의 모노그램을 디자인하여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었고, 2003년 뉴욕 록펠러센터 공공조각 <이중 나선 역전>을 
선보였다. 2007년 뉴욕 가고시안갤러리와 전속계약을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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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를 개최했으며, 2010년 프랑스 베르사이유궁에서 대규모 
전시를 열었다. 2008년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뽑혔다. 2013년 플라토에서 열릴 한국 첫 
대규모 개인전을 준비 중이다.

* 이 기사는 2013년 1월호 특집 「What is Contemporary 
Art?」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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